역사 이야기 1	고인돌	해바라기반

https://www.youtube.com/watch?v=KuLit6OmTyI
·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무덤으로   ‘괴어   있는  돌’이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묻은  후  돌로  빙  둘러막은  다음  마지막으로  큰  돌을  위에  얹은  구조입니다.  고인돌은  덮개돌의  무게만  해도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고인돌 안에는 사람 뼈 이외에도 토기와 석기 및 청동기 유물들이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는  고인돌의  주인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큰  무덤을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뜻하죠. 

· 우리나라   곳곳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인돌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 고창,  화순, 강화 지역의 고인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고인돌은  그  모양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은  큰  굄돌 위에   돌을  얹어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  북쪽  지방에  많다고   해서   북방식  고인돌이라도  합니다.  굄돌  사이에  무덤방이  위치하고  시신과  부장품을   넣고  작은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 바둑판식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에  비해   굄돌이  아주  작으며  덮개돌이  큽니다.  덮개돌의   모양이   마치   바둑판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많이  발견되어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무덤방은  땅  속에  있습니다. 


· 개석식   고인돌의   무덤방은  바둑판식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지하에  있지만  굄돌이  없이  바로  덮개돌로   덮어놓은  고인돌을   말합니다.  개석식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OX 퀴즈

1. [bookmark: _GoBack]고인돌은 구석기 시대 무덤이다. (X) 청동기
2. 한반도 남쪽에 집중된 고인돌은 탁자식이다. (X) 바둑판식
3. 고인돌을 덮고 있는 덮개돌의 무게는 평균 10톤이다. (O)
4. 100톤이 넘는 덮개돌도 있다. (O)
5.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있는 핑매바위다. (O)
6. 고인돌 채석 과정 제일 첫 단계는 돌에 나무 쐐기를 박고 물을 붓는 것이다. (X) 
돌에 구멍을 뚫는다.
7. 채석한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통나무를 기차 레일처럼 깔아야 한다. (O)
8. 돌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마른나무를 박은 뒤 물을 계속 부으면 나무가 팽창되면서 돌이 쪼개진다. (O)
9. 전 세계 고인돌의 60%가 한반도에 있다. (X) 50%
10. 강화 고인돌 유적지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탁자식 고인돌이 있다. (O)
11. 강화, 고창, 화순의 고인돌 유적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O)
12.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서는 돌을 캐는 채석장이 발견되었다. (O)
13. 고인돌을 세계유산으로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고대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O)
14. 고인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고인돌이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O)
15. 고인돌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고인돌이 갖고 있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